
년 부활절에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에게 드리는 목자의 서한2023

평화가 너희와 함께“ !” 루카  ( 24,36)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남아 있는 십자가 형벌의 상처를 기억하며 부활의 기, 
쁨과 평화를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구 하느님 백성 모. 
두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본능인 신앙 감각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정' ' . 
이나 일터 등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인식하
고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감각 의 , . ‘ ’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은 상처는 우리를 위해 ,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완전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부활하신 주 
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상, . 
처로도 참된 평화가 도래하지 못한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상처로 고통받는 ,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 끝없이 이어지는 기아. , 
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하는 이주민들이 평화 안에 머물 ,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몸에 새겨질 상처를 감수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복음적 실천, , 
에 동참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우리. 
에게 새겨질 상처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과 평화의 기쁨은 요원할 것입, 
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는 우리 모두의 신앙 감. ‘
각 은 개인 삶의 여러 상황에서 이루어 내는 신앙 실천 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감’ , ‘ ’
각입니다.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끊임없이 ! 우리 신앙 감각 을 뜨겁게 하고 그 감각이 ‘ ’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살기 에 동참합시다 또한 인류의 존폐가 걸린 기후 ‘ ’ . 
위기 환경 문제 무너져 가는 생태 보존을 위한 찬미받으소서 년 여정 에 임하면, , ‘ 7 ’
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 의 상처를 기꺼이 우리 몸에 새기도록 합시다, ‘ ’ . 평화 
를 잃어가는 우리 사회 한반도 세상의 여러 상황을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 , 
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새깁시다 우리가 이루려, . 
는 변모는 십자가 고통을 동반하겠지만 참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평화의 삶이 여러분과 가정 우리 춘, 
천교구 하느님 백성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알렐루야 알렐. , 
루야!!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는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